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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랑과 영혼(GHOST)>의 전설이 환상의 무대에서 부활하다!
웨스트엔드 최신작 뮤지컬 <고스트> 
신시컴퍼니는 영국 웨스트엔드 최신 대작 뮤지컬 <고스트(GHOST)>를 오는 11월 24일부터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프리뷰 공연 11월 19일~ 11월 23일/ 본 공연 11월 24일~ 2014년 6월)
뮤지컬 <고스트>는 1990년 페트릭 스웨이즈와 데미무어가 출연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동명의 영화 <고스트 (사랑과 영혼)>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87년 외화직배가 시작된 한국영화시장에서 사상 최다 인원인 168 만 관객을 동원하며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이 흥행 기록은 1997년 개봉되었던 ‘타이타닉’에 그 자리를 내줄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영화의 두 주연배우와 주제곡 ‘Unchained Melody’, 그리고 물레를 돌리며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한국 관객들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죽음도 초월한 러브스토리, 환상의 무대에서 되살아나다!  뮤지컬 <고스트>

영화<고스트>로 아카데미 극본상을 수상한 원작자 브루스 조엘 루빈이 다시 뮤지컬 대본을 맡고, <The Norman Conquests>로 토니상과 <마틸다>로 올리비에상을 수상한 매튜 워춰스가 연출을, 팝 음악의 거장 데이브 스튜어트와 글렌 발라드가 음악을, 영화 <해리포터>의 마술 효과를 만들어 낸 폴 키에브가 특수효과로 참여하여 완성시킨 이 뮤지컬 대작은 2011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되어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공연되었다. 그리고 웨스트엔드 공연에 이어 미국 브로드웨이를 섭렵하고 영국, 미국 투어와 이탈리아, 헝가리, 한국 등 해외 프로덕션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진실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 <고스트>는 마술과 영상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로써 영혼이 된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아름답게 구현해내며,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사랑의 순수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음악은 전설의 명곡이 된 ‘Unchained Melody’의 다양한 편곡으로 시종일관 관객들의 정서를 어루만진다. 뮤지컬 <고스트>는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사는 한국 관객들에게 가슴벅찬 사랑의 감동과 함께 영화에서 뮤지컬로 이어지는 좋은 컨텐츠로 세대를 초월한 감흥을 선사할 것이다. 

뮤지컬 <고스트> 아시아 최초! 한국 공연.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한 29명의 배우들!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진행된 뮤지컬 <고스트> 오디션은 초연대작에 걸맞게 75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뮤지컬 고스트는 주연 배역인 샘, 몰리, 오다메, 칼 이외에도 오다메와 함께 웃음을 선사하는  자매들, 병원유령, 지하철 유령, 악역 윌리 로페즈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작품의 이야기를 완성해간다. 이들 배역의 이미지에 딱 맞는 배우를 선발하기 위해 주,조연 배역에 지원한 배우 뿐 아니라 앙상블들도 수차례에 걸친 토너먼트 오디션을 통과하고, 전 배역이 연기 오디션까지 봐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 뛰어난 음악적 실력 뿐 아니라 각 배역에 맞는 이미지를 특히 중시하는 스태프들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오디션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하모니를 이룰 배우를 선정하는데 한달 여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복잡한 오디션을 거쳐 비로소 탄생하게 된 뮤지컬 <고스트>의 배우로는 샘 위트 역에 주원, 김준현, 김우형, 몰리 젠슨 역에 아이비(박은혜), 박지연 오다메 브라운 역에 최정원, 정영주 칼 브루너 역에 이창희, 이경수 그리고 병원 유령역에 성기윤, 윌리 로페즈 역에 박정복, 지하철 유령 역에 심건우 등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총 29명의 배우가 선발되었다. 
뮤지컬 <고스트> 한국 공연 오디션을 위해 내한한 협력 연출 폴 그리핀은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오디션을 보았지만 한국 배우들의 실력은 영국과 미국 배우들에 비교해도 단연코 손색이 없다.”고 극찬했다. 더불어 “이 작품은 정서적으로 많은걸 쏟아 내야 하는 연기 그리고 고음의 노래들로 이루어져 적당한 배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앙상블들은 여느 뮤지컬과 다른 스타일의 안무와 노래 그리고 연기까지 섭렵해야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배우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 하지만 <고스트> 한국 오디션 동안 만난 수많은 배우들은 큰 감동을 줬다. 주, 조연 뿐만 아니라 앙상블들까지. 우리에겐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 작품을 위해 꼭 필요한 29명의 배우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들로부터 정말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한국 공연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며 자신했다.
이렇게 선발된 배우들과 웨스트엔드 연출, 음악, 안무 스태프들, 그리고 한진섭 국내 협력연출 박칼린 음악감독, 황현정 국내협력안무 등이 함께 팀웍을 이뤄 탄탄한 스토리와 뮤지컬적 완성도를 갖춘 <고스트>의 감동적인 한국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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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고스트> 공연개요

공연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공연기간 2013년 11월 24일 – 2014년 6월 (프리뷰공연 2013년 11월 19일 ~ 11월 23일)
티켓가격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출연배우 주원, 김준현, 김우형 – 샘 / 아이비(박은혜), 박지연 - 몰리 / 최정원, 정영주 - 오다메 / 이창희, 이경수 - 칼 / 성기윤 - 병원유령 / 박정복 - 윌리로페즈 / 심건우 - 지하철유령 외

스 태 프 극본 브루스 조엘 루빈/ 음악&가사 데이브 스튜어트&글렌 발라드 / 연출 매튜 워춰스 / 안무 애슐리 월렌 / 국내협력연출 한진섭 / 국내음악감독 박칼린 / 국내협력안무 황현정 / 

뮤지컬 <고스트>는 어떤 작품인가? 
· 영화 <사랑과 영혼(GHOST)>를 뮤지컬화한 2011년 최신작으로, 단숨에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섭렵한 흥행대작!  
뮤지컬 <고스트>는 1990년 페트릭 스웨이즈와 데미무어 주연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 <고스트(사랑과 영혼)>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11년 3월 영국 맨체스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첫 선을 보인 뮤지컬 <고스트>는 6월 런던 웨스트엔드 피카델리 극장에 입성, 프리뷰를 거쳐 7월 19일 공식 오프닝을 가졌다. 
<고스트>에 쏟아진 언론의 찬사는 대단했다. ‘진정한 공연의 마술(BBC)’, ‘불멸의 사랑에 관한 화려한 전시회(더타임즈)’,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력’, ‘화려하고 멋진 비쥬얼, 눈으로 보는 강한 뮤지컬(더가디언)’이라는 극찬과 함께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고 단숨에 웨스트엔드 최고 히트 뮤지컬로 등극하였다. 뮤지컬 <고스트>는 웨스트엔드 데뷔 이후 채 1년이 안된 지난 3월 브로드웨이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4월 23일 공식 오프닝 무대를 가진 뮤지컬 <고스트>는 ‘회전목마를 타는 듯한 설렘, 단연 최고의 뮤지컬 중 하나(더 시카고 트리뷴)’, ‘연극무대와 최첨단 기술의 놀라운 결혼(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지금까지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그 어떤 브로드웨이 공연보다 훌륭한 영사기술(더 패스터 타임즈)’ 등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공연되었다. 
2013년 11월 24일 한국 초연을 앞둔 뮤지컬 <고스트>는 이 작품의 비영어권 최초, 아시아 최초의 공연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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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컬(Magical)이라 불리 우는 최첨단 영상과 마술을 접목한 환상의 무대 메커니즘, 아름다운 드라마를 갖춘 새로운 뮤지컬!! 
뮤지컬 <고스트>는 영화<고스트>로 아카데미 극본상을 수상한 원작자 브루스 조엘 루빈(Bruce Joel Rubin)이 뮤지컬 대본을 맡고, 연극 <The Norman Conquests> 로 토니상과 드라마데스크상 수상하고 뮤지컬 <마틸다>로 올리비에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연출 매튜 워춰스(Mattew Warchus)와, 영화 <해리포터>의 마술효과를 만들어 낸 폴 키에브(Paul Kieve) 등 최고의 스태프들이 함께 완성시킨 작품이다.
<고스트>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죽어서도 연인의 곁을 지키는 영혼의 모습을 판타지로 형상화한 뮤지컬 <고스트>는 LED 영상을 사용한 최첨단 멀티미디어와 마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조명으로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구현해내며 21세기 뮤지컬 무대과학의 진수를 선보인다. 여기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아름다운 음악들과 영화를 통해 전설의 명곡이 된 “Unchained Melody”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어우러진 달콤한 남자 배우의 목소리로 뮤지컬에 삽입되어 관객의 향수를 자극한다. 
· 크리스마스 입체카드처럼 공간감이 빛나는 뮤지컬 <고스트>의 무대
뮤지컬 <고스트>의 무대 디자이너 롭 하월(Rob Howell)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스트>는 시간을 초월한, 이제는 고전이 된 이야기로 강렬하고 현대적인 테크닉으로 우리 공연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덕션이 디지털 이미지와 복잡한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생 생하고 본능적인 감정 그대로와 공존할 수 없다는 통념에 대한 반증(反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처럼, 2013년 런던 웨스트엔드 공연 무대를 그대로 공수해 온 뮤지컬 <고스트>의 무대 매커니즘은, 최신 하이테크 뮤지컬 공연 기술이 응축되어 가장 미니멀하면서도 임팩트있으면서도, 인간미가 공존하는 무대를 구현한다. 
무대 위를 채우는 건물은 단 하나, 연인의 애절한 사랑과 추억이 깃든 ‘샘과 몰리의 집’이다. 그런데 이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구조물은 너무도 순식간에 샘의 직장으로, 칼의 사무실로, 병원으로, 또 지하철로 바뀌며 드라마를 이끌어간다. 
이것은 사방 30CM짜리 LED판 7000피스로 감싸진 트러스 구조물과 트러스 속을 빼곡히 채운 첨단 소재 FRP로 만들어진 실제 세트의 “3겹 구조물”이 이뤄낸 장관이다. LED가 켜졌을 때엔 화려한 영상이 빚어낸 역동적인 화면들이 무대를 가득히 수놓고, LED가 꺼지면 실제 세트가 LED 사이로 비치며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 구조물들이 최첨단 오토메이션의 도움을 받아 접히고 이동하면서 또 다른 장면들을 완성한다. 
특히 무대 구조물들이 바닥의 홈이나 레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하, 좌우의 단조로움 움직임에서 벗어나 훨씬 다양한 각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그림을 선사한다. 그리고, 여기에 입혀진 감각적인 영상은 관객들의 감성과 감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 가장 화려하면서도 감성적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영상
기존 LED를 활용한 무대는 화려함을 가져가는 동시에 드라마와 배우는 화려한 무대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스트>의 LED활용은 다르다. 장비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은 가장 최신이지만 LED는 입자가 성긴 구형 모델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성긴 LED입자를 투명 막처럼 사용해 불이 꺼졌을 때는 실질적 세트처럼, 불이 켜졌을 때는 화려한 영상 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그래서 <고스트>의 LED는 세트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던 한계에서 벗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진 드라마를 돋보이게 만드는 무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LED를 위한 영상 프로그램과 곳곳에 숨겨진 9대의 빔 프로젝트가 쇼 장면에서는 팝 아트 적인 화려한 영상 쇼로, 또 드라마 장면에서는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영상들로, 역동적 장면에서는 3D화면을 방불케하는 다이나믹한 구성들로 관객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만족을 선사한다. 영상의 화려함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은 2막 중 ‘오다메’의 꿈과 환상을 담은 노래 “I’m outta here”로, 이 장면에서 영상과 압도적인 조명이 선사하는 쇼는 가장 압권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데이빗 카퍼필드도 궁금해 한, <고스트> 무대 위의 마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컴퓨터 CG로 만들어졌던 죽은 ‘샘’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오롯이 아날로그적인 무대로 옮겨져야 하는 만큼, 뮤지컬 <고스트> 무대 위 마술은 해리포터의 마술 감독이며 최고 권위의 마술상 매직서클 어워드의 마스켈린 어워드 (Maskelyne Award)를 수상한 명망있는 일루셔니스트 폴 키이브(Paul Kieve)가 맡아 다채로운 마술 효과를 만들어 냈다. 
그는 ‘샘’이 문을 통과하는 장면, 지하철을 타는 장면, 친구 칼을 희롱하는 장면에서 모두 그만의 마술 효과를 발휘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관객들은 정말 그럴싸한 영혼의 활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문을 통과하는 마술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빗 커퍼필드”도 극찬한 마술로, 관객들은 마술효과로 인해 눈 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 마술 효과들과 함께, 몰리가 영혼으로 존재하는 샘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될 것이다.
· 조명도 세트의 일부분이다! 세트의 개념을 탑재한 화려한 조명 쇼!!
<맘마미아!>의 커튼콜 장면에서는 무대 상부에서 화려한 무빙조명을 장착한 트러스가 통째로 내려와 관객들과 무대를 한꺼번에 비추며 관객들을 흥겨운 춤의 세계로 유도, 관객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고스트>에서는 <맘마미아!>의 그것보다 10배 넘는 물량의 트러스와 조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압도적인 장관을 보여준다. 
보통 뮤지컬에서는 조명을 매단 트러스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정석이지만, 고스트는 다르다. 조명도 세트의 일부분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트러스의 움직임과 조명의 움직임을 관객들에게 노출한다. 이로써 빛은 감추는게 아니라 노출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명이 있는 상부를 포함한 상하좌우 사면에서 입체감 있게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무대의 움직임이 완성되며 기존에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극 중에서 유령으로 존재하는 “샘”을 가장 유령답게 보이도록 돕는 것 또한 조명이다. 신기하게도 ‘샘’ 만 따라다니는 푸른 색의 조명이 ‘샘’을 살아있는 사람과 다르게 느껴지도록 하는데, 이는 배우의 몸에 부착된 센서를 인식한 무빙 조명의 이동으로 가능해지는 효과로 한국 뮤지컬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Auto Follow’ 조명 때문에 가능한 것. 이로서 관객은 막 뒤에 있는 배우의 움직임과 표정까지도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샘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함으로써 관객들은 드라마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뮤지컬 <고스트> in KOREA
· 새로운 시각적 감각과, 정서적 감성을 일깨워줄 뮤지컬 <고스트>
신시컴퍼니는 지난 4월 영국 웨스트엔드 최신 대작 뮤지컬 <고스트>의 한국공연 라이선스를 아시아 최초로 획득, 2013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6월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7개월간 장기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 프로듀서는 “뮤지컬 <고스트>는 매직컬로 불리운다. 그만큼 <고스트>가 선보이는 최첨단 무대 장치와 마술로 재현하는 판타지적인 장면들은 수많은 뮤지컬 무대를 경험해 본 우리 관객들도 신기해할만한 한 차원 높은 무대과학이다. 여기에 아카데미 극본상을 받은 탄탄하면서도 아름다운 드라마가 작품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미 영화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 영화를 경험했던 30대 이상 중 장년층에도 높은 인지도가 있을 뿐 아니라, 세련된 무대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20대 젊은 층에게까지 폭넓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 라며 작품 선택의 이유를 전했다.
탄탄한 스토리와 완벽한 뮤지컬적 완성도를 갖춘 <고스트>는 신시컴퍼니의 기획, 제작 노하우와 만나 2013년 대한민국 뮤지컬 지형을 바꾸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뮤지컬 <고스트> 한국 초연을 이끌어갈 영광의 배우들  

죽어서도 사랑하는 그녀를 떠나지 못하는 샘 위트 (Sam 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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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사랑한 톱 스타! 그리고 4년만의 무대로의 복귀 – 주원
뮤지컬 <고스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회사에선 조금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아… 오디션을 봐야 한대.” 그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오디션 볼께요.”

영화 <사랑과 영혼>은 고등학교시절 너무 좋아해서 수십번을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랬던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무대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빠듯한 드라마 촬영 중이었던 겨울에 진행된 오디션, 그 과정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단지 끝나고 온몸에 땀이 흥건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저를 보러 와주실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잘 하고 싶어요.  
4년만의 무대, 하루하루가 즐거운 요즘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조금 늦게 연습에 합류했어요. 그땐 대사, 노래, 동선 외우고 기타 배우고 다른 배우, 스탭들과 호흡 맞추느라..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작업을 너무 좋아해요. 대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하고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대사도 고쳐보고.. 하나의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조율하며 맞춰가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공연 한달 전부터 시작된 무대연습, 엄청난 무대 매커니즘과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의 무게감에 눌려 부담감도 생겼어요. 그러다 첫 런 쓰루 (한번도 끊지 않고 전막을 가는 연습)를 하는데 무대라는 공간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무대에 수없이 서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 느낌을 잊지 않고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그리스/ 싱글즈/ 알타보이즈

[드라마] KBS굿닥터/ MBC 7급공무원/ KBS 각시탈/ KBS 오작교형제들/ KBS 제빵왕 김탁구
[영화] 캐치미/ 특별수사본부/ 미확인동영상
[방송] KBS 해피선데이 - 1박 2일

[수상] 2011 KBS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 2012 제48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2012 KBS 연예대상 쇼오락부문 남자신인상/ 2012 KBS 연기대상 장편드라마부문 남자 우수연기상/ 2012 KBS 연기대상 남자 인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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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 반드시 샘 위트가 되고자 맘 먹었던 카리스마 배우  – 김준현
영국에서 우연히 접한 뮤지컬 <고스트>는 감동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죽음을 맡는 역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샘은 죽어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멋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무대 위에선 누구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다메 외엔 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외로운 역할이지만 그래서 샘이라는 인물이 더 애틋하고 더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배우 김준현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뮤지컬 고스트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지금까지 배우 김준현은 <아이다> <조로> <장발장> <지킬 
앤 하이드> 등 시대극의 남성성이 강한 캐릭터를 연기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성이나 창법이
매우 클래식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렸죠. 하지만 샘은 지금까지 역할과는 많이 다릅니다. 샘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젊은 남성이에요. 하지만 갑작스런 죽음을 맞아 자기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여자친구를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매우 순애보적인 남성입니다. 팝과 락 장르의 음악, 매우 현대적인 캐릭터, 뮤지컬 <고스트>는 그 동안 배우 김준현 해왔던 스타일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거 같습니다. 배우로서 좋은 도전이고 기회인 뮤지컬 <고스트>. 이 작품 끝날 때 즈음엔 배우 김준현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일본)/ 아이다/ 모차르트 오페라 락/ 조로/ 지킬앤하이드/ 잭 더 리퍼/ 아이다(일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일본)/ 캣츠(일본)/ 에비타(일본)/ 라이온 킹(일본)

[수상] 2012 대구 뮤지컬 어워즈 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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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한 자세로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배우 – 김우형 
뮤지컬 <고스트>는 슬픈 사랑 이야기지만 우울한 작품은 아닙니다. 비록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먼저 떠나지만 이 이별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만남이 있을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눈가는 촉촉하게 젖을지언정 마음은 따듯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신 관객 여러분도 따듯한 사랑을 느끼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초연, 한국 초연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뮤지컬 <고스트> 그리고 배우 김우형
오디션 당시 대구 <레미제라블> 공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 입원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이왕 지원한 오디션 부끄럽지 않으려고 준비했는데 점점 음악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오디션은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상하리만큼 이번 오디션은 저도 모르는 여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샘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이 작품은 현존하는 남녀간의 로맨스 중에 가장 깊은 감정과 디테일로 풀어나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무대 매커니즘은 스토리와 완벽하게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한국초연 더 나아가 아시아 초연인 뮤지컬 <고스트>의 멤버로 이 작품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앞둔 지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뮤지컬 <고스트>를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번지점프를 하다/ 아이다/ 미스사이공/ 달콤한 나의 도시/ 지킬 앤 하이드/ 쓰릴미/ 나쁜 녀석들/ 컨페션/ 대장금/ 올슉업/ 그리스

[수상] 2007 더 뮤지컬 어워즈 남우신인상/ 2011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녀, 몰리 젠슨 (Molly Je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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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호소력 짙은 연기를 보여준 이 배우의 놀라운 저력 - 아이비  
뮤지컬 <고스트>는 종합선물세트 같아요. 아름다운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화려한 무대 매커니즘까지.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되는 작품이라 무대에선 긴장의 연속이지만 배우로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에 함께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또 행복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몰리 그래서 더 치열했던 연습
이 작품은 <키스 미 케이트> <시카고>에 이은 세번째 뮤지컬 입니다. 이전 작품들의 캐릭터는 제 성격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그리고 상대 배우와 사랑 이라는 교감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되는 공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성격을 그대로 무대에서 표현해도 잘 맞아떨어졌던 공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고스트>의 몰리는 강한 여성이지만 매우 여성스러운 여성이에요. 그리고 작품 자체가 진지한 상황들의 연속이라 처음엔 집중이 잘 안됐어요. 그 감정선이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하지만 함께 몰리 역을 맡은 박지연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더 치열하게 파고 들었죠. 제가 좀 느린편이라 몇 배로 더 노력해야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도 쉬고 싶어요. (웃음) 그러다 어느 순간 몰리라는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었고 지금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져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요. 
[뮤지컬] 시카고/ 키스미,케이트

[앨범] 1집 My Sweet And Free Day(2005)/ 2집 A Sweet Moment(2007)/ 3집 I Be..(2009)

[방송] 2008 SBS 4부작 드라마 “도쿄, 여우비” 은비 역/ 2010 올리브TV “COCO&MARC 2” MC/ 2012~13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심사위원

[수상] 2005 제12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댄스부문 여자가수상/ 2005 제20회 골든디스크상 신인상/ 2005 MBC 10대가수가요제 여자신인상/ 2005 SBS 가요대전 여자신인상/ 2007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댄스부문 여자가수상/ 2007 M.net&KM 뮤직 페스티벌 여자가수상/ 2007 제22회 골든디스크상 디지털음원부문 본상/ 2007 제22회 골든디스크상 디지털음원부문 대상/ 2012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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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코 한국 뮤지컬계 최고의 여배우가 될 될성부른 나무 - 박지연
뮤지컬 <고스트> 음악은 정말 너무 좋아요. 넘버부터 BG 전환음악까지 너무 아름다워 그 음악만으로도 눈물을 핑 돌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르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팝 장르라서 음악적으로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음악에 빠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넘버마다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어요. 
이 작품을 통해 배운 절제, 균형, 발란스
2013년 1월, 뮤지컬 <고스트> 오디션때 만났던 몰리는 아주 극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두 달 가까운 연습을 통해 강하게 표현되었던 성격을 누르고 눌러 절제된 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절제가 다른 배우 그리고 무대와 균형 발란스를 맞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그 어느 공연보다 복잡한 무대를 가지고 있어 서로 맞춰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끝나고 나면 배우라는 제 타이틀에 조금은 더 당당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미남이시네요/ 맘마미아
[수상]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신인상/ 2013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모든 이들을 웃고 울리는 사랑의 메신저, 오다메 브라운(Oda Mae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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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배역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진정한 한국 뮤지컬의 지존! - 최정원
뮤지컬 <고스트>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연인을 지켜주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내 곁에 먼저 하늘로 돌아간 우리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있지 않을까.? 
이 작품에선 소금 같은 존재이고 싶다. 
무대에서 20년 넘게 주연을 하던 최정원이 조연을?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배역의 크기보다는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도 오다메를 최정원이 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오디션 섭외가 왔을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최정원이 저런 역할을!? 아니 최정원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라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디션 열심히 준비했어요. 두 달 가깝게 연습하면서 함께 드는 생각은 이 작품에서 내가 소금 역할을 해 줄수 있다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해요. 
[뮤지컬] 시카고/ 맘마미아!/ 요셉 어메이징/ 소리도둑/ 듀엣/ 프로듀서스/ 아이러브유/ 비밀의 정원/ 지킬앤하이드/ 토요일 밤의 열기/ 갬블러/ 틱틱붐/ 캬바레/ 키스미, 케이트/ 2000 듀엣/ 렌트/

하드락카페/ 지상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 브로드웨이 42번가/ 쇼코미디/ 사랑은 비를 타고/ 그리스 

[연극] 피아프/ 버자이너모놀로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

[수상] 2010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올해의 스타상/ 2010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2009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뮤지컬부문 최우수상/ 2006 대구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2002, 1997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2001, 199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1995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연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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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딱 맞는 옷, 한국의 오다메 – 정영주
<고스트>가 우리나라에선 <사랑과 영혼>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죠. 전 솔직히 이 제목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뮤지컬 <고스트>를 하면서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다보니 정말 이 작품은 사랑, 그리고 영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사랑 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소모되어 본연의 의미가 무색해질 때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감성을 건들이는 대사의 힘.
“참 신기하지 몰라,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게…”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샘이 하늘로 돌아가면서 몰리에게 하는 대사 입니다. 영화를 본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이 대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주옥 같은 대사들이 뮤지컬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원작자인 브루스 조엘 루빈이 뮤지컬의 대본과 가사를 썼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노랫말로 어떤 곳에서는 대사로 주옥 같은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대사가 좋은 작품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뮤지컬 <고스트> 가 바로 그래요. 내용적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는 정통멜로이지만 가장 진솔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뮤지컬] 메디컬 루나틱/ 리걸리 블론드/ 쌍화별곡/ 헤어스프레이/ 서편제/ 톡식 히어로/ 넌센세이션/ 모차르트/ 빌리 엘리어트/ 오페라의 유령/ 맘마미아!/ 제너두/ 댄싱 섀도우/ 루나틱/ 메노포즈/ 뱃보이/ 미녀와 야수/ 왕과 나/ 그리스/ 킹 앤 아이/ 더 플레이/ 에브리원 세즈 아이 러브 유/ 페임/ 드라큘라/ 락햄릿/ 명성황후/ 넌센스/ 나는 스타가 될거야 등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

[수상] 2011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 2010,2005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성실한 얼굴 뒤 감춰진 악의 본능, 칼 브루너(Carl Bruner)
[image: image8.jpg]



모든 배우들 중 가장 시원스런 가창력으로 어필한 내공의 배우 - 이경수
뮤지컬 <고스트> 연습을 시작하고 연습실에선 대본과 음악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날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대 매커니즘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궁금했던 무대가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정말 “말도 안돼!” 라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무대, 12인조 오케스트라가 만들어 내는 웅장한 사운드! 이제 모든 것은 배우에게 달렸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무대 위에서 더 빛날 수 있는 뮤지컬 <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치열하지만 행복하게 고민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칼이 갖고 있는 슬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숙제
뮤지컬은 2시간 40분 이라는 시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칼의 이야기가 많이 함축되어 있어 어떻게 칼이 갖고 있는 슬픔과 고틍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1막 마지막 장면에는 이 작품의 모든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는 장면이라 들어내야 할 것 감춰야 할 것 이 있어요. 캐릭터를 제가 잘 느끼고 표현한다면 관객분들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 셜록홈즈/ 햄릿/ 미스사이공/ 어쌔신/ 두 번째 태양/ 지붕위의 바이올린 / 라이온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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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부터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선과 악의 두 얼굴 – 이창희
영화 <사랑과 영혼>은 향수와 추억이 있던 작품입니다.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무어의 아름다운 사랑을 무대위에서 할 수 있다니!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공연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출연했던 대부분의 작품이 창작이었는데 뮤지컬 <고스트>는 영국 웨스트엔드 공연으로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해외에서 오고 무대도 영국 무대를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해외 작품을 한적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외국 스태프와의 공동 작업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신선합니다. 
샘이 너무 부러운 칼.. 

작품 속 에서 칼은 한 명의 인물이지만 사실 칼을 통해 화이트 컬러들의 범죄, 양심 그런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은 이 작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어요. 칼에 의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거든요. 
스토리 적으로 칼의 인물을 설명하자면 한번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평상시 샘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하는 단편적으로만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칼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그런 악인은 아닙니다. 한번의 실수, 그 실수로 미쳐가는 칼을 관객들이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사실 오디션엔 샘으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칼로 공연에 함께 하고 있죠. 요즘 샘이 너무 부러워요. 몰리처럼 아름답고 멋진 여자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샘 들을 연기하는 배우들도 너무 멋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제 감정이 “칼”을 제대로 잘 표현해 줄거라 믿습니다.. 
[뮤지컬] 헤이, 자나!/ 뿌리 깊은 나무/ 미남이시네요/ 쉬 러브즈 미/ 그리스/ 궁 / 젊음의 행진/ 록키호러쇼

[앨범] 그룹 OPPA 1집 / 2집
성기윤 <병원유령 役>

[뮤지컬] 시카고/ 맘마미아!/ 화선 김홍도/ 원효/ 금발이 너무해/ 남한산성/ 베로나의 두 신사/ 선덕여왕/ 퀴즈쇼/ 기발한 자살여행/ 듀엣/ 사운드 오브 뮤직/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갬블러/ 렌트/ 더라이프/ 틱틱붐/ 키스미케이트/ 더 씽 어바웃 맨/ 아이다 외

[수상]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2007) / 대구뮤지컬 인기스타상(2006)
박정복 <윌리 로페즈 役>
심건우 <지하철유령 役>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엘리자벳/ 조로/ 올댓재즈/ 키스미케이트/ 맘마미아!  [연극] 열두개의 성모상
장예원 <클라라 役>

[뮤지컬] 레베카/ 모차르트!/ 페임/ 죠수미콤플렉스/ 아줌마가 떴다/ 넌센스/ 페임
강웅곤 <루이즈 役>

[뮤지컬] 시카고/ 조로/ 코요테 어글리/ 브로드웨이 42번가/ 코러스 라인/ 스켈리두/ 진짜진짜 좋아해/ 클레오파트라/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ENSEMBLE>

고정희 [뮤지컬] 비지트/ 미스사이공/ 맘마미아!/ 갬블러/ 헤어스프레이/ 토요일밤의 열기/ 드라큘라/ 댄싱 섀도우

차정현 [뮤지컬] 시카고/ 어디만큼왔니/ 브로드웨이 42번가/ 여우비/ 화려한 휴가/ 라디오스타/ 맘마미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에비타/ 피핀/ 그리스/ 하드락 카페

서승원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렌트/ 삼총사/ 잭더리퍼/ 살인마 잭/ 싱글즈/ 렌트/ 요덕스토리/ 너와나애

[연극] 화랑세기
강동주 [뮤지컬] 아이다/ 시카고/ 캣츠/ 광화문 연가/ 영웅/ 피맛골 연가/ 몬테 크리스토/ 컨택트/ 로미오앤줄리엣/ 침묵의 소리  [콘서트] 김준수 뮤지컬 콘서트
이윤형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맘마미아!

연보라 [뮤지컬] 시카고/ 젊음의 행진/ 스팸어랏/ 올슉업/ 미녀는 괴로워/ 대장금/ 풋루스

최광희 [뮤지컬] 아이다/ 내 마음의 풍금/ 투란도트/ crazy for you/ 청년 장준하/ 해상왕 장보고
한유란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헤어스프레이/ 캣츠/ 라디오스타/ 웨딩싱어/ 드림걸즈/ 스위니토드
신우석 [뮤지컬] 아이다/ 아킬라/ 삼총사
변효준 [뮤지컬] 영웅/ 新행진, 와이키키!/ 명성황후/ 블루사이공 [연극] 오이디푸스 왕/ 타이터스/ 아이에게 말하세요
왕시명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겨울연가/ 두 드림 러브
배명숙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롤리폴리/ 궁

신혜원 [연극] 우리가 헤어질 때

김아람 [뮤지컬] 아이다
김나연 데뷔
뮤지컬 <고스트> 스태프 프로필
BRUCE JOEL RUBIN – BOOK & LYRICS (브루스 조엘 루빈– 대본 & 가사)

브루스 조엘 루빈은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하여 1991년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감동적 요소와 코믹 요소를 적절히 혼합시켜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브루스 조엘 루빈은 <스튜어트 리틀2>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 그의 뛰어난 각본실력은 <딥 임팩트>와 <행복했던 여자>, <야곱의 사다리> 등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영화 My Life(마이 라이프)에서는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연출로도 활동 하였다.
DAVE STEWART – MUSIC & LYRICS (데이브 스튜어트 – 음악 & 가사)
데이브 스튜어트는 1980~90년대 영국 팝 음악계를 석권했던 그룹 ‘유리스믹스(Eurythmics)’의 기타리스트 겸 음반 프로듀서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대표적 히트곡 ‘sweet dreams’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유리스믹스’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데이브 스튜어트는 자신의 그룹 ‘유리스믹스’의 프로듀싱 외에도 톰 페티 앤 더 하트브레이커즈(Tom Petty & the Heartbreakers)의 Southern Accents, 존 본조비(Jon Bon Jovi)의 솔로앨범 Destination Anywhere 등의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1986년 브릿 어워드에서 최우수 프로듀서 상을 받았다. 2004년 주드 로가 열연한 영화 알피(Alfie)에서는 믹 재거(Michael Philip Jagger)와 함께 음악을 쓰고 제작을 맡으며, 둘은 골든 글로브(Golden Globe )에서 최우수 오리지널 노래상을 받았다. 이후 데이브 스튜어트는 최우수 영국 프로듀서 상을 네 번 수상 하였고 최우수 영국 작곡가 상을 다섯 번 수상, 그레미, MTV, 유로피언 어워드를 여러 번 수상하였다. 
이제 그는 뮤지션보다 오늘날의 음악산업에서 가장 존경 받고 유능한 재능을 지닌 멀티미디어 사업의 귀재이자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터로 더욱 유명하다. <Fast Company Magazine〉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100인’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그가 설립한 영상 제작업체 웨폰오브매스엔터테인먼트(WME)는 〈LA Times〉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 팩토리’로 인정받았다. 
GLEN BALLAD – MUSIC & LYRICS (글렌 발라드 – 음악 & 가사)
글렌 발라드는 여섯 번의 그레미상을 수상한 가장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이며 편곡가중 한 명이다. 그는 1억5천만 장의 레코드를 전 세계에 팔았고,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부터 반 헤일런(Van Halen)까지 그리고 에어로스미스(Aerosmith) 부터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까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예술가들과 작업을 하였다. 
특히 글렌 발라드가 공동 작곡하고 제작한 앨라니스 모리셋(Alanis Morissette)의 데뷔 앨범 Jagged Little Phill은 가장 성공적인 작업으로 1990년대 최고의 앨범이라는 명예를 빌보드지(Billboard Magazine)로부터 받았다.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3천 3백만 장이 팔렸고, 그 해의 최우수 앨범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의 그레미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또 영화 음악 ‘Believe’ (폴라 익스프레스 OST), ‘Ordinary Miracle’ (샬롯의 거미줄 OST)‘과 ‘A Hero Comes Home’ (베어울프 OST)을 통해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오스카상에노미네이티드 되는 등 성공적인 작곡활동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여러 뮤지컬 작업을 통해 새로운 뮤지컬 계의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PAUL KIEVE – ILLUSIONIST (폴 키에브 – 마술사)
폴 키에브는 마술과 특수효과 디자이너로 그의 작품은 공연, 영화, 텔레비전 등 다양한 장르의 100개가 넘는 프로덕션과 작업하며 다양한 마술효과를 창안하였다. 

그는 전설적인 감독 마틴 스콜세지( Martin Scorcese)의 영화 휴고(Hugo Cabret)에도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앤 해서웨이를 직접 코치하고, 영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의 마술 자문을 맡기도 하였다. Inner Magic Circle의 골드스타 멤버이기도 한 그는 <호커스 포커스(Hocus Pocus)>의 저자로 이 책은 11개 국의 언어로 출판되었다. 
[뮤지컬&연극] 마틸다(Matilda), 더 인비지블 맨(The Invisible Man), 조로(Zorro),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더 워먼 인 화이트(The Women in White), 이스트윅의 마녀들(The Witches of Eastwick), 스크루지(Scrooge), 아라비안 나이트(Arabian Nights),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 템페스트(The Tempest), 지킬 앤 하이드(Dr Jekyll and My Hyde), 스프링 어웨크닝(Spring Awakening), 갈매기(The Seagull), 배트맨 (Batman Live)

[오페라&발레] 다스 레인골드(Das Rheingold), 엘후르 에스팡놀(L’Heure Espangnole),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

[TV방송] 크랜포드(Cranford 시리즈 2), 히어로스 오브 매직(Heros of Magic), 칠드렌 인 니드(Children in Need), BBC 히스토리 오브 매직(BBC’s History of Magic) 
[영화] 휴고 (The Invention of Hugo Cabret), 다크나이트 라이즈 (The Dark Knight Rises),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다크 나이트 라이즈 (The Dark Knight Rises) 제작년도[[[sh_key_value]]]2012 

MATTHEW WARCHUS – DIRECTOR (매튜 워춰스 – 연출가)
세계무대를 휩쓸고 있는 연출 매튜 워춰스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음악과 드라마를 공부하였고, 현재 연극, 뮤지컬, 오페라의 연출과 대본작가로 활동 중이다. 

웨스트엔드에 올린 연극<Much Ado About Nothing>으로 Globe's Most Promising Newcomer Award를 수상,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올리비에 어워드에서는 연극 헨리5세(Henry V)와 연극 여우(Volpone)로, 토니어워드에서는 연극 아트(Art)로 노미네이트 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텔 미 온 선데이(Tell Me on Sunday),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 집(Our House)으로 올리비에 최고의 뮤지컬상을 수상하였고 최근에 마틸다(Matilda)로 올리비에 어워드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뮤지컬&연극] 마틸다(Matilda), 데스트랩(Deathtrap), 라 베트(La Bete), 대학살의 신(God of Carnage), 보잉 보잉(Boeing-Boeing),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텔 미 온 선데이(Tell Me on Sunday), 겨울이야기(The Winter’s Tale), 우리 집(Our House), 트루웨스트(True West), 더 언익스펙티드 맨(The Unexpected Man), 여우(Volpone), 햄릿(Hamlet), 아트(Art), 헨리 5세(Henry V), 피터팬(Peter Pan),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 지붕 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오페라]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 난방꾼의 행각(The Rake’s Progress)

[영화] 심패티코(Simpatico) 
뮤지컬 <고스트> SYNOPSIS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성공한 젊은 금융가 샘 위트는 그의 연인 몰리 젠슨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샘과  연극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몰리는 그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한다. 샘은 몰리가 “사랑해요” 라는 말에 항상 그랬듯이 “동감(Ditto)” 라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사랑하는 몰리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대항하던 샘은 끝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맞는다. 
자신을 죽인 강도에게 몰리 마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샘은 우연히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돌파리 점성술가 오다메를 만나 몰리에게 위험을 알리지만 몰리는 오다메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샘은 오다메에게 몰리를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하지만 몰리는 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돌아선다. 샘은 다시 한번 오다메에게 “동감(Ditto)라고 말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몰리는 비로소 샘의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된다. 샘은 자신을 죽인 살인자가 다름아닌 자신이 믿었던 친구 칼 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엄청난 돈을 빼돌리려는 음모였다는 것에 절규한다. 샘은 오다메를 시켜 은행에서 칼보다 먼저 돈을 찾아 수녀원에게 기증해버리고 은행 구좌에 돈이 없는 것을 안 칼은 흥분한 채로 오다메와 몰리를 찾아 온다. 하지만 몸싸움 끝에 칼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영혼은 악마들에게 끌려간다. 

샘은 천국으로 가는 몰리와의 이별 길에서 마침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눈부시게 환한 빛을 뿌리며 하늘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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